
신상품을 창조하는 차별화 원사들 

- 일본 면방 각사의 기술이 담겨있는 원사들 - 

디자인이란 무엇이 중요한가? 파리나 밀라노의 세계적인 패션쇼를 살펴보

고 도움을 받는 것도 한 방안이 되겠다. 처음에는 먼저 좋은 것들을 모방하

면서 점차 패션 트랜드를 디자인에 살리는 것이 기본이겠다. 그러나 모방만

하고 있으면 발전이 없으므로 자신의 디자인 속에 개성을 조화롭게 담아내

지 않으면 언제까지나 흉내만 내게 된다. 어떻게 개성을 나타내느냐 역시 소

재 그 자체부터 정성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신상품을 개발하는 데 있어 

원점이 되는 것이 원료이며, 섬유에서는 원사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이 세계 

패션의 기지(基地)로 확립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원사로부터의 차별화가 더욱 

중요하게 되고 있다. 

 ◎ 방적 기술의 발전 

면 방적 기술의 발전 과정을 2차 대전 후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전반 

30년과 후반 30년 정도로 크게 나누어 보면, 전반 시기에는 대량 생산을 이

루고자 시설의 고속화나 LP(large package)화뿐만 아니라 자동화, 생력화(省力

化) 등으로 일본에서는 1950년대 후반부터 일본 도요보의 CAS와 1960년대에 

걸쳐 63년에 NASS, 64년에 KMS, 다이와보의 DASS 등의 연속 자동 방적 장

치가 연달아 개발되었으며, 링 정방기의 생산성에 한계를 느낀 상황에서 새

로운 OE 정방기의 실용화 등으로 여러 기술의 혁신이 이루어졌다. 

후반인 1970년대부터 일본은 엔화가 급등하면서 면 제품의 수입 침투율이 



급상승하였으며, 일본 내의 생산이 과잉이 되자 그 동안 생산을 조정해 오던 

카르텔(Kartell)도 1981년에 폐지되어 각 면 방적 기업들은 자조 노력으로 구

조 개선을 추진하게 되었다. 

1975년 후반부터 현재에 이르는 후반기에는 그 동안의 소품종 대량 생산 

체제를 다품종 소로트 단사이클로 바꾸면서 컴퓨터화, 일렉트로닉스

(electronics)화로 생산 계획 등의 소프트 면이 크게 개선되었다. 또한 에어젯

(air-jet), 레피어(rapier), 그리퍼(gripper)식 직기가 개발되었고, 얀 스플라이서

(yarn splicer)의 개발과 함께 차별화 소재나 세번수 방적 기술의 개발, 유럽 

메이커의 컴팩트 정방기 등이 개발되기도 하였다. 

2000년에 접어들면서 컴팩트사가 차별화사로 다양화되던 것이 정번사(定番

絲)화되었고, 최근에는 대나무, 바나나 등의 천연 원료를 중심으로 한 원료로

부터 차별화되면서 시장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 아직도 신기술의 창조는 이어지고 있다 

앞으로도 세계 시장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하여는 방적 기술의 발전이 

필요 불가결한 것도 틀림이 없다. 그런데 방적 기술은 바닥이 난 느낌이 든

다고 말하는 기술자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 말은 반은 맞는 듯 하면서도 

반은 안맞는다. 도요다(豊田) 자동 직기나 무라다(村田) 기계들이 아직도 최

신의 새 기계를 연구하여 판매하고 있음을 보면, 섬유 기술은 아직 발전을 

계속할 가능성이 크다. OE 정방기도 절대로 방적할 수 없다고 하던 방적 한

계를 넘어 선 랜드와 같은 기업이 새로운 세번수 방적법을 만들어냈다. 도요

보는 30년 전에 연구를 끝낸 장단 복합 혼섬 방적 기술인 “마나도”는 아직도 

발전하고 있다. 



기계 메이커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면방 각사의 방적 기술은 세계에서도 

최첨단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품질이 엄격한 일본 시장에서 굳세게 닦

인 상품은 그럴수록 해외에서도 고품질이 입증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당연히 

고품질을 지키려면 그 나름대로의 기술이 있다. 그러한 기술이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도 본받아야 할 목표가 되어, 일본의 섬유 산업이 아시아 전체를 앞

으로 끌고 가는 것이 되고 있다. 일본이 앞으로도 기술력의 우위를 계속 지

키기 위하여 항상 다음의 새 기술에 계속 도전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하

고 있다. 

일본만이 가능하다는 기술이 해외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아 수출로 이어지

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구라보의 순면 중공사는 하나의 예로서 가짜가 나돌 

정도로 해외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구라보는 아직 유럽 등에 판매를 

넓혀 나갈 찬스는 있다고 보고 있다. 유럽에서는 2층 구조사 등의 기술이 별

로 발전하고 있지 않아 유럽 전시회에서 주목을 받기가 쉽다고 한다. 시키보

나 후지보 등도 홍콩을 축으로 실을 수출하려하고 있다. 

이제는 면 제품의 수입 침투율이 90%를 넘어, 예전과 같은 섬유의 수출 

대국을 바라보기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고부가 가치 섬유의 수출은 이제부터

이다. 이미 갖고 있는 고도의 방적 기술뿐만 아니라 대나무나 바나나, 코코

넛 등의 모든 원료로부터 실을 만들어 내는 힘이 일본에는 있다. 생각해 보

면 세계의 고부가 가치 의류에 “일본 소재가 있었노라”라는 말을 들을 상황

이 머지않아 찾아올 가능성이 결코 없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 

 ◎ 차별화 실의 분류 

방적 각사의 방적 기술이나 차별화 실을 알아보기 전에 개발에 사용되고 

있는 정방기를 알아두는 것이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다. 대부분을 차지하는 



방적 시설을 주로 하여 링 정방기, 컴팩트 정방기, OE 정방기로 크게 구분하

고 그 외는 소모, 결속 등이 일부 있고 특수로 표시된 특수 정방기는 마 방

적, 무라다의 MJS(Murata Jet Spinner), 보텍스(MVS ; Murata Vortex Spinner) 정방

기 등이 있을 수 있다. 

· 링 정방기는 거의 모든 소재나 원료로 태번수에서 극세 번수까지 광범

위하게 방적할 수 있어 가장 범용성이 좋은 정방기로서 세계에 1억 7,451만

추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생산성에 한계가 있고 생산 코스

트가 높다. 긴 잔털이 많은 편이고 후가공에의 영향, 포 제품의 내마모성이

나 잔털이 떨어져 품위가 떨어지는 등의 문제가 있다.  

· 컴팩트 정방기는 링 정방기의 개량형으로 링 방적사의 잔털 문제를 해

결하여 코머사와 근사할 정도로 광택이 좋고 고급감이 있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어 차별화가 가능하며, 그만큼 비싸다. 세계의 시설 규모는 약 200만추 

정도로 보고 있다. 최근에는 정방 교연의 컴팩트 정방기도 개발되었다. 

· OE 정방기는 세번수 방적에 한계가 있으며, 실의 강력도 링 방적사보

다 약하고 포의 촉감이 굳고 잔털 떨어짐이나 필링이 많은 편이나 생산성이 

링 정방의 4배 정도로 높으며, 값싼 원료로도 비교적 안정하게 방적이 가능

하다. 세계의 시설 규모는 806만 로터로서 링 정방으로 환산하면 약 3,200만

추와 맞먹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면서도 생산 코스트가 링 정방보다도 상

당히 싸며, 태번수ㆍ중번수의 값싼 소재로도 수요가 있다. ♣  

 


